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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남도립대 건축인테리어학과, "봄꽃으로 피
어난 따뜻한 손길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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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뎀의 집 외벽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…‘공간 넘어 마음을 잇다’

벽화 봉사활동/충남도립대학 제공

(충남=국제뉴스) 박의규 기자 = 충남도립대학교 건축인테리어학과 학생들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

지역사회에 따뜻한 색을 더했다.

충남도립대 건축인테리어학과 학생들은 청양군 비봉면에 위치한 요양시설 ‘로뎀의 집’을 찾아 벽면

을 아름다운 봄꽃으로 채우는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4일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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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날 봉사활동은 단순히 낡은 벽면을 새롭게 단장하는 것을 넘어,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따뜻

한 위로와 생기를 전하자는 마음에서 출발했다.

건축인테리어학과 이승일 지도교수는 ‘내 지역은 내가 만든다’는 신념을 바탕으로 수년 전부터 정기

적으로 벽화봉사를 이끌어오고 있으며, 이번 활동 역시 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진

행됐다.

학생들은 직접 기획한 도안을 바탕으로 시설 외벽에 햇살 가득한 꽃들과 싱그러운 자연의 이미지를

한 땀 한 땀 그려 넣었다.

벽화 작업에는 컴퓨터공학과 학생들과 이해인 교수도 함께하며, 전공을 뛰어넘은 협력과 나눔의 의

미를 더했다. 단순한 미술 활동을 넘어, 지역과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

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겼다.

충남도립대학교 건축인테리어학과는 매년 상·하반기 두 차례씩 청양 지역 내 공공장소를 중심으로

벽화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. 자원봉사센터, 보건소 등 지역 공공기관의 요청을 통해 장소를 정하

고, 학생들은 설계부터 페인트칠, 마무리까지 전 과정을 손수 수행하며 실무경험은 물론 공동체 의식

도 함께 키워가고 있다.

학생들은 “우리가 배우고 익힌 전공을 지역을 위해 쓸 수 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낀다”며 “작은 변

화이지만, 이 공간을 이용하는 분들이 하루하루를 조금 더 기분 좋게 보내실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

이 기쁘다”고 소감을 전했다.

이승일 교수는 “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을 돌보고 아름답게 가꾸는 모습이 대학이 지역과 어떻게

상생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”며 “앞으로도 다양한 전공 간 협력을 통해 더 많은 봉사활동을 펼칠

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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